
Ⅺ. 스웨덴의 교육 정책

1. 교육체계

[그림 Ⅺ-1] 스웨덴의 교육제도

출처: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9)

스웨덴의 교육 제도는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취약 전 교육으로 1-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교(preschool)와 6

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취학 전 학급(pre-school class)이다. 취학 전 교육은 무

상으로 제공되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다. 둘째, 7-16세 학생을 위한 의무학교

(compulsory school)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9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학 연령은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6-8세로 유연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반 의무학교(compulsory school),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학

교(special school), Sami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Sami school), 학습 부진

아를 위한 학교(for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로 나누어진다. 셋째, 16-19세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이다. 9년 동안의 의무교육단계를 

모두 이수한 16-19세 학생들은 스웨덴어, 영어, 수학의 합격 등급을 얻은 후 각자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에 진학 할 수 있다. 20세 이

상의 학생들은 성인교육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3년간 지속되는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학습과 미래의 진로를 위한 지식의 기반을 갖추도록 하

는데 있다.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regular)와 학습부진아를 위한 고등학교(for 

young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로 나누어진다. 일반 고등학교가 3년 간 

교육받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 학습부진아를 위한 고등학교는 4년간 교육받도록 되

어 있다. 넷째, 고등교육 단체로서 2-5년 과정으로 구성된 종합대학교(university), 단

과대학(university college), 고등직업교육훈련(highe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등이 있다. 다섯째, 석사, 박사 등의 대학원 과정이 존재한다. 

[그림 Ⅺ-2] 스웨덴의 교육행정체제

출처: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9)

스웨덴의 고육제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이 지방분권화 되는 



추세이기에 교육관련 책임 및 권한들도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로 위임되고 있다. 중

앙정부는 교육에 관한 국가목표와 지침을 제시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교육에 있어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가지고 지역 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며, 지역 교육 행

정당국과 교육기관은 이러한 목표 정책, 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행한다. 교육을 담당

하는 부처의 조직은 교육관련 주무 부처인 교육연구부와 산하에 국가 교육청으로 

구성된다. 국가 교육청 외에도 독립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장학국, 국

가 고등직업교육청 등이 존대한다. 학교장학국은 공립학교와 공영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거나 교육활동을 지도 장학하는 역할을 수행

하며, 국가고등직업교육청은 고등직업교육과 관련된 일을 수행한다. 

2. PISA 2009

<표 Ⅺ-1> PISA 2009의 국가별 순위

출처: http://www.pisa.oecd.org



PISA2009의 학생용 질문지의 32번 항목에서는 How many hours do you 

typically spend per week attending <outof-school-time lessons> in the following 

subjects (at school, at home or somewhere else)? 이라는 질문을 통해 한주간 방

과후 교육 혹은 사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자1)

없음 2시간 
미만

2~4 시간 4~6시간 6시간 
이상

Missing

한국 27.09 14.47 28.86 9.16 4.03 18.78
스웨덴 67.80 5.26 2.49 1.03 0.51 23.53
핀란드 76.09 2.62 2.85 0.93 0.13 18.20

중국 상하이 43.68 19.74 18.01 8.30 5.71 4.55
일본 35.51 41.11 17.29 4.44 1.28 0.37
독일 64.04 4.29 2.33 0.67 0.48 28.19

OECD 평균 60.69 8.25 5.41 2.47 1.10 22.08

<표 Ⅺ-2> 주요국가 학생간의 방과 후 투자 시간 비교

(단위: %)

<Test language>

<Mathematics>
없음 2시간 

미만
2~4 시간 4~6시간 6시간 

이상
Missing

한국 19.82 11.56 28.31 14.11 11.07 15.12
스웨덴 65.02 7.77 2.93 0.79 0.05 22.99
핀란드 74.16 3.81 2.43 1.89 0.27 17.44

중국상하이 27.88 20.72 24.92 11.16 11.52 3.80
일본 23.49 32.08 22.71 13.38 7.89 0.45
독일 55.16 11.55 5.39 1.52 0.60 25.79

OECD 평균 51.84 12.48 8.71 3.73 1.79 21.45

<Science>
없음 2시간 

미만
2~4 시간 4~6시간 6시간 

이상
Missing

한국 35.20 18.82 19.41 4.95 2.84 18.78
스웨덴 67.00 5.72 2.49 0.95 0.30 23.53
핀란드 75.43 2.49 2.34 1.22 0.30 18.20

중국 상하이 67.96 13.78 7.51 3.94 2.23 4.59
일본 38.43 41.34 15.40 3.38 1.01 0.44
독일 63.46 2.93 1.87 0.65 0.29 30.80

OECD 평균 59.45 8.32 5.50 2.32 1.05 23.36

<Other Subjects>

1) 주요국가 학생간의 방과 후 투자 시간 비교: 설문 학생 수 : 한국 62,9647명, 스웨덴 
11,2604명 핀란드 61,423명, 상하이 97,045명, 일본 1113,403명, 독일 766,993명



없음 2시간 
미만

2~4 시간 4~6시간 6시간 
이상

Missing

한국 26.32 16.70 20.56 9.46 6.68 20.28
스웨덴 62.40 5.65 2.78 1.44 1.36 26.38
핀란드 69.78 4.34 2.90 1.01 1.65 20.31

중국 상하이 36.94 21.32 20.38 9.74 8.55 3.06
일본 24.05 35.39 24.00 10.45 5.64 0.46
독일 57.58 9.30 4.28 1.73 1.89 25.70

OECD 평균 53.53 9.45 5.93 2.79 2.23 26.07

3. 교육단계별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2)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균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한국 6,047 6,658 9,399 9,513 8,542 5.0%

스웨덴 6,549 9,382 10,050 19,961 11,400 7.3%

핀란드 5,553 7,368 8,947 16,569 9,910 6.8%

일본 5,103 7,729 9,256 15,957 10,035 3.8%

독일 7,862 6,619 9,285 15,711 9,779 5.1%

OECD 
평균

6,670 7,719 9,312 13,728 9,252 5.8%

<표 Ⅺ-3> 교육단계별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2009)

 

PISA의 공교육 외 투자시간 설문에서 제시된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핀란드의 학

생들은 사교육을 타 국가 학생들에 비해 적게 투자하면서도 PISA에서는 최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학생들은 정규수업 외에도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해 PISA 성적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웨덴의 학생들은 핀란드의 학생들

과 비슷한 학습시간 패턴을 보이면서도 PISA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평등

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장기집권의 결과가 성적지표

의 하락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비록 PISA로 대표되는 성적의 하락이 곧 스웨덴 전체의 국가경쟁력 하락

이나 국민 행복도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은 줄곧 높은 국가경쟁

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행복도 또한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OECD 평균

에 비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독해나 수학 등 성적 

향상 교육을 지양하고, 선진사회를 구성하는 평등이나 민주주의 등 본질적 가치에 

방점을 두는 스웨덴의 의지 반영에서 기인한다.

2) OECD 통계, 국공립학교만 포함, GDP에 대한 미국 달러 PPP 환산액. 중국 자료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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